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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르다는 것은 특별한 것 
(『아름다운 아이』를 읽고)

윤성욱

엄마의 부탁으로 마트에 가서 사과를 샀다. 어떤 사과는 너무 비

싸고 어떤 사과는 비싼 사과의 반값밖에 되지 않았다. 뭐가 다를까 

자세히 보니 모양이 반듯하고 크기가 큰 것은 비싸고 비뚤어진 모양

이나 흠집이 있는 것은 반값이라는 것을 알았다. 맛은 다 좋은 것 같

은데 생김새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.

‘아름답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?’라는 의문이 생겼다. 사람들

은 아름다운 것을 더 좋아하고 조금 다르면 다른 시선으로 본다. 『아

름다운 아이』라는 책 속에 나오는 ‘어기’라는 아이나 장애를 가진 우

리 형처럼 말이다.

며칠 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나의 귀에는 슬픈 울

음소리가 들려왔다. 순간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긴 소파 위에 서로 

부둥켜안고 울고 있는 엄마와 형이 보였다. 나는 이유를 몰라서 함

께 울 수도,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

없었다.

그렇게 오랜 시간 울던 엄마의 말을 듣고 나는 너무 화가 났다. 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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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에 염증이 생겨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였

다. 그러다 보니 한쪽 다리의 성장판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짧아지게 

되었다. 그래서 형의 신발 한쪽에는 두꺼운 특수 깔창이 깔려 있었

고 그걸 빼면 균형이 맞지 않아 펭귄처럼 걷게 된다.

오늘도 깔창 깐 신발을 신고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친구들이 

달려와 형의 신발을 뺏고는 “야 펭귄!” 하며 형의 신발을 이리저리 

던졌다. 형은 신발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다시 뺏

을 수는 없었다. 그렇게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맨발로 교실로 돌아

왔고 멍하니 다리를 만지며 울었다고 한다.

형의 이런 모습을 보니 얼마 전 읽었던 『아름다운 아이』라는 책이 

생각났다. 학교 추천 도서에 있어서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

읽는 동안 나는 우리 형을 생각했고 마음이 아팠었다. 왜냐하면 차

별을 이겨 나가는 것이 책 속의 주인공과 형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

기 때문이다.

주인공 ‘어기’도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얼굴이 일반인과 다르

게 태어났고 27번이라는 많은 수술을 받았다. 얼굴에 남은 수술 자

국들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5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았

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시간을 보냈다.

‘어기’는 집에서 우주에 관해 관찰하고 몰두한 탓에 자신의 얼굴을 

가리는 헬멧을 쓰고 다닌다. 나는 오히려 헬멧을 쓰는 게 ‘어기’에게

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어울

려야 하는데 계속 그렇게 다니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.

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얼굴을 



97

숙이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슬펐다. 다른 아이들처럼 모든 것에 차

별받지 않아야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이유로 보통의 아이로 지낼 

수도 없고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 형의 모습과 닮

아서 눈물이 났다.

헬멧을 쓴 독특한 아이 ‘어기’는 학교를 갔어도 친구가 한 명도 없

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생기게 된다. 자신이 잘하는 과학 

시험지를 친구에게 보여 주는 장면은 진짜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서 

심장이 쿵쾅거렸다.

그렇게 여러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갔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

된 ‘어기’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헬멧을 벗

게 되고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던 누나도 ‘어기’의 존재를 숨겼다가 

사실을 말하면서 가족이 더 행복해졌고 사람들과 다르다는 인식에

서 벗어나는 것이 멋있게 보였다.

이렇게 열심히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쌓아 가는 ‘어기’는 졸업식 

때 힘든 환경에서 용기를 냈다는 칭찬으로 상을 받게 된다. 이 부분

은 정말 ‘어기’가 아닌데도 너무 가슴이 벅찼다.

우리 형도 책 속 주인공 ‘어기’처럼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

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리고 여러 다른 특징을 가진 

사람들이 자신도 모두 같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인지하

고 용기를 내어 보통의 사람들과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다

르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를 특별한 사람

이라고 생각하면 용기가 솟을 것 같다. 아름다운 아이 ‘어기’처럼 우

리 형도 아름다운 아이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.




